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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백성학은자해자작극중단하고대우버스떠나라”
금속노조, 대우버스 정리해고 철회 투쟁 선언 … “코로나 19 위기 틈탄 구조조정 용납 못 해”

자일대우상용차(아래 대우버스) 노동자들이 

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공장 

정상화 투쟁을 선포했다. 구조조정 중단과 울

산공장 정상 가동을 요구하고 일터 사수 의

지를 밝혔다.

금속노조와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

회·대우버스사무지회는 9월 8일 오전 서울 

여의도 국회 앞에서 ‘대우버스 정리해고 어

림없다. 금속노조 투쟁 선언 기자회견’을 열

었다.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버스의 불

법 해고와 비상식 회사 운영을 규탄했다.

대우버스 사측은 9월 1일 노동자 386명에

게 해고를 통보했다. 생산직과 사무직, 연구

직 노동자 모두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다. 

울산공장 생산직은 네 명만 남겼다. 

사측은 공장폐쇄가 아닌 ‘사업축소 재

편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생산직 노동자 네 

명으로 생산 공정을 운영할 수 없다. 대우버

스지회가 사측이 국내 생산을 완전히 접고 

울산공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

이유다. 

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

“대우버스 사측이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보

했다. 버스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다. 흑자기

업 대우버스가 구조조정 해고라니 용납할 수 

없다”라고 일갈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대우버스 사측이 존재하

지 않는 거짓 경영 위기를 앞세워 베트남으

로 빠져나가려 한다며 “정상화 의지가 없다

면 백성학 회장이 대우버스를 떠나라”라고 

목소리를 높였다.

“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”

김호규 위원장은 “사측이 정리해고를 철

회한다면 금속노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측, 

노조 부산양산지부, 지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

우버스 정상화 방안을 함께 만들겠다”라고 

제안했다.

김 위원장은 “코로나 19 위기를 틈탄 모

든 인적 구조조정에 금속노조는 단 한 명도 

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. 정

부와 국회는 사용자 대변인 노릇 그만하고 

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”라고 촉구했다.

최지훈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사무지

회장은 정리해고 부당성과 모기업 영안모자

의 먹튀 행각을 지적했다.

최지훈 지회장은 “대우버스는 지난해까지 

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경영 위기도 코로나 19 

위기도 아니다”라며 “주문이 들어오는데도 

사측은 생산량을 일부러 줄였다. 도저히 이해

할 수 없는 자해경영”이라고 비판했다.

최지훈 지회장은 “2003년 대우버스를 인

수한 영안모자는 인수 1년 만에 부산공장 터

를 팔고 울산으로 이전했다”라며 “노동자

들은 울산공장으로 옮겨가는 수고와 희생을 

마다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

공장 해외이전”이라며 울분을 토했다. 부산

공장 부동산 매각으로 대우버스 사측은 1,169

억 원을 챙겼다.

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대 

발언을 통해 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으로 

지역에서 함께 투쟁한 대우버스·사무지회와 

국회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게 된 상

황이 매우 안타깝다”라며 “사측은 더 많은 

이윤을 먹으려고 노동자 4백 명 목숨줄을 끊

으려 한다”라고 규탄했다.

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“사용자들

이 코로나 19 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저

지르고 있다.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역할

을 하는 수밖에 없다”라며 “청와대는 재난 

시기 해고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

한다. 국회도 즉각 나서 달라”라고 요구했다.

영안모자 백성학은 지난 3월 연내 대우버

스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에서 제조한 

차량을 역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. 노조 대우

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는 갑작스러운 

사측의 구조조정 예고에 반발하며 공장폐쇄 

철회 투쟁을 이어왔다. 


